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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사는 어제 임금 실무소위원회에 이어 10월 26일(수), 제6차 복지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공방을 계속했다. �5차 회의 이후 복지제도 분야 소관 안건 중 달라진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는 ‘노동조합 요구인 사택지원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 월세 지원 방식을 수용하겠다’고 밝혔다. ��이어 ‘임금피크제도 개선 요구는 대상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제시안을 유관부서와 막판 협의 중이니 본회의에서 말씀 드리겠다’고 발표했다. 6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��노 : 복지기금 710억 출연 말곤 아직도 크게 나온 게 없다. 회사 위해 인내하고 견뎌온 조합원 위해 결단 내리기가 그리 어려운가?��사 : 금융, 외환, 유동성 위기에 정부뿐 아니라 각 기업들도 긴축경영 돌입했다. 원하는 대답 내놓지 못하는 고뇌 양해해 달라.��노 : 재작년까지는 아직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해 못 올려준다, 작년엔 회사가 성장하긴 했는데 아직 정상 궤도 아니니 참아 달라, 또 올해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 때문에 요구 못 들어준다는 똑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. ��사 : 근본적 문제라 매번 재원 얘기하는 것이다. 복지포인트 하나 인상하는 것도 임금 연동된다. 노동조합 요구 다 수용하려면 9500억 들고, 게다가 제도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시행해야 하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.��“병사 따르지 않는 지휘관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, �1등 통신사업자 되려면 병사 마음부터 얻어야 할 것, � 노조는 타결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.”��노 : 매년 구차한 핑계에 노동조합은 답답함을 느낀다. ▲중소기업 포함 상당수가 명절 상여금 지급하는데 우린 뭐가 부족해서 못 해주나? ▲의료비도 직계존속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사기진작 할 수 있다. 또한 ▲임금피크 제도는 세대간 갈등, 동일직무 직원간 갈등으로 폐해가 커서 폐지하자는 것이다. ▲국민연금 수령시기 맞춰 정년연장하고 그에 맞는 임금피크제 적용하자.��이날 노동조합은 “조합원들로부터 자존심 좀 올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친다”며 “조합원 의욕상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영진만 모른다”고 비판한 뒤 “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제시 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갈 방침이므로 회사는 내일 본회의까지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”고 요구하고 회의를 마쳤다. ���





6차 복지제도 실무소위…勞, “끈질기게 끝까지 간다. �CEO 참석하는 내일 본회의에서 진전안 제시하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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